
주임신부:
보좌신부:
고해신부:
수녀:

사목회장:

곽승룡�비오
김경수�바오로, 김재준�알베르토
홍�야고보
이미영�베르타, 김영애�젬마
최미란�님미아
이성복�요셉

 2019. 4. 28(다해) / 제248호

한국�순교자와�성�스타니슬라오�성당  Korean Martyrs & St Stanislaus Catholic Church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전화번호  02 8756 3333 

화답송:

제 1독서:  사도 5,12-16      제 2독서: 묵시  1,9-11ㄴ.12-13.17-19    복음 :  요한  20,19-31

주소  26 Carnarvon S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이메일  info@sydneykcc.org  전화번호  8756 3333 (대표번호), 8756 3334  
팩스번호  8756 3335  사제관  8756 3330 (곽승룡�비오�신부),  8756 3331 (김경수�바오로�신부),  8756 3332 (김재준�알베르토�신부), 9558 3498 (홍�야고보�신부) 
수녀원  8756 3336 (이�베르타�원장수녀, 김�젬마�수녀, 최�님미아�수녀)  연령회  0408 123 173 (남순현�아네스)  차량봉사  0406 996 531 (이형우�스테파노)

봉헌금

$1,657.70

교무금

$17,930.70

기타 미사�참례수

주일
봉사

■ 28/4, 5/5 3구역          ■ 12, 19/5 4구역          ■ 26/5, 2/6 5구역          ■ 9/6 6구역
■ 전례, 커피, 청소  9:00 am, 10:30 am  

2,120

수, 목: 09:00 - 15:00 / 18:30 - 20:30
금:        09:00 - 15:00
토:        09:00 - 13:00 / 16:00 - 21:00
주일:    07:30 - 14:30 / 18:30 - 21:30

공지사항

소고기�덮밥
성모회

부활�제2주일(하느님의�자비�주일 (이민의�날)) [Second Sunday of Easter]

 

부활�제2주일(하느님의�자비�주일 (이민의�날))

사무실
업무시간

전례성가:  입당: 134      봉헌: 513, 210, 215      성체:  198, 180, 183      파견:  135

단체모임
- 4월 28일(주일) 카나소공동체
- 4월 29일(월) 교리봉사회
- 5월 4일(토) 성모회
- 5월 5일(주일) 전례분과, 연령회, ME 

성체 조배실 바닥(마루) 시공
- 기간: 4월 23일(화) - 28일(주일)
- 사용가능 날짜: 4월 29일(월) 부터

교구청 자선헌금 (CWF)
- 날짜: 5월 4일(토) - 5월 5일(주일) 

레지오 마리애 야외행사
- 일시: 5월 5일(주일) 교중 미사 후

은빛대학 개강
- 날짜: 5월 9일(목)

신임 반장 임명
- 12구역 7반 반장: 한상단 로렌 

ME 13차 주말 부부 피정 모집
- 대상: 결혼 2년차 이상인 부부 / 선착순 20부부
- 일정: 7월 5일(금) - 7월 7일(주일)
- 참가비 $550.00 (숙식비 포함)
- 문의: 대표부부 0413 497 701 

다음 주일 차량 봉사자 안내
- 다음 주일(5월 5일)  임태혁 다미아노, 한덕수 돈보스코,
   조남영 아브라함, 송창엽 갈디노, 리차드 요셉, 김재홍 베드로 샤넬
   형제님 감사합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주일학교 Term 2 개학
- 교리 시작: 5월 4일(토)

2019 - 2020 바실리오 성경대학 (2년과정)
- 기간: 5월 23일(목) - 11월 28일(목) (총 28주) 
- 시간: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 교재: 구약 성경
- 신청비: $30 (1년)
- 접수: 5월 5일(주일) - 5월 19일(주일) 사무실 앞
- 강사: 원장수녀님, 특강: 주임신부님

구역장 / 반장 교육및 구역장 회의
- 일시: 4월 28일(주일) 미사 후 12시 30분
- 구역장 회의: 오후 2시 부터 미카엘방

상설 고해성사 및 신앙상담 시간표
- 곽승룡 신부: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수요일
- 김경수 신부: 매월 둘째 수요일
- 김재준 신부: 매월 넷째 수요일
*** 상담 시간은 50분을 기본으로 합니다.***

전례 직무 봉사자 모집 (해설단, 성가대) 및 교육
- 일시: 5월 19일(주일) 오후 1:30 - 4:30
- 장소: 성당
- 교육대상: 성가대원(칸타빌레, 샘기도회, 성령기도 찬양팀,
   쌍투스, 글로리아) 제대회원, 헌화회원, 독서단원, 해설단원,
   복사단(청년, 성인), 복사 자모회원, 로고스 회원, 청년 봉사단원
-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 봉사자 모집 신청기간: 5월 1일(수) - 18일(토)
- 교육 신청 문의: 전례분과 위원장 0430 370 578 

유아세례 부모 면담 및 교육일정 
- 부모면담: 4월 29일(월) - 5월 3일(금) (화요일 제외) 
- 장소: 사무실
- 부모교육: 1차 5월 8일, 2차 5월 22일, 3차 6월 5일 
                    오후 8시 미카엘방     
- 세례 예정일: 6월 15일(토)

성체강복
- 일시: 5월 2일(목) 오후 7시 30분 

성모의 밤
- 날짜: 5월 3일(금) 미사와 함께
- 5월 한달동안 성모님께 봉헌하는 묵주기도 공동 지향
       세계 평화 및 호주 한인사회를 위해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의 성화를 위해

- 봉헌방법: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 성전 뒷편에 준비된 작은 돌
   하나를 항아리에 넣습니다. (10단이면 2개...) 5월 마지막 날
   성모동산에 봉헌됩니다. 

*** 개인 헌화회 꽃봉헌은 없으며 단체 봉헌만 받습니다.***

*** 당일 꽃과 초는 시티 청년회에서 판매 합니다.***

임산부 축복식
- 일시: 5월 5일(주일) 교중 미사 중

전례 및 성사

알림 및 협조

주일학교 및 청년

사목회 및 교육모임

미사시간�안내

월
화
수
목
금
토
토
요
일

주
일

시
티

4:00 pm (초등부) 
5:30 pm (중고등부)
7:30 pm (청년부)
6:30 am, 8:30 am 
10:30 am (교중) 
 5:00 pm (영어) 
 7:30 pm

7:30 pm 
7:00 am
9:30 am, 7:30 pm
9:30 am, 7:30 pm
9:30 am, 7:30 pm
9:30 am

5:00 pm (시티)
St Peter Julian’s Church 
641 George St Sydney

하느님과 일치하는 

신앙생활

매일 강론
facebook.com/frpiuskwak

Youtube 교리 주일강론 특강
한인성당 Sydney

“자기 자신 안에 계시는 

        하느님 만나기.”

“Meet God Within You”

사랑실천
‘헌신하는 믿음’살기

병자방문 및 기도, 
인류공동의 집인 

지구돌보기, 어려운 이웃 
돌봄, 자기소망을 말하고 

실천하기.

Q&A 상설 고해성사 및 신앙상담을 시작합니다. 
고해성사, 신앙상담, 영성상담, 기도상담, 혼인장애 상담

시간: 5월부터 매주 수요일 14:00 - 17:00 사제 집무실 / 예약: 0404 089 229 (시간 예약은 문자로 합니다.)

성목요일 미사, 성금요일 예절 참례 수

주님 만찬 성목요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

462명

599명

부활 제2주일 화답송 (다)

 

olymusic. All rights reserved. Used by per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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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 탁덕� 김대건은, 김대건� 신부가� 모든� 조선인� 가운데 
가장�앞서고�뛰어난�사제임을�가리키는�중국식�표현으로, 
‘최초의� 신부� 김대건’의�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번 
사순절에�이�책을�읽은�것이�내겐�주님�은혜로�여겨진다. 
우리� 본당� 주보� 성인이신� 김대건� 신부님과� 한국 
순교성인들에� 대해서� 나는� 평소에� 그다지� 관심이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후� 나는 
성당에� 모셔진� 김대건� 신부님의� 유골이� 매우� 귀하게 

여겨졌고, 그분과�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평신도� 교우들의� 신앙과� 믿음에도� 뜨거운� 감동을 
받았다. 김대건� 신부님이�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모습도� 상상을� 초월하고, 혹시나� 시신을� 훔쳐 
갈까봐� 병사들이� 지키는� 와중에도 40여일이� 지난� 다음에� 기어이� 그� 시신을� 찾아와서� 정성껏 
매장해�드린�평신도를�볼�때는, 정말�존경의�마음이�저절로�우러나왔다. 그런�분이�아니었다면
우리가�지금�김대건�신부님의�유골을�모실�수나�있었겠는가!

또�이�책�속의�다른�신부님, 주교님, 교우들은�어떠했을까? 자기들�나라에서�보다�문명이�훨씬
뒤떨어진�나라에�와서�먹는�것, 입는�것, 말하는�것, 화장실�등�제반�모든�조건이�열악한�가운데 
살아� 내기가, 참으로� 끝없는� 인내가� 아니었을까? 오로지� 한� 분�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 
선교의�사명을�다하려는�열망이�그것을�가능하게�했던�것이리라. 그리고는�끝내�그�낯선�땅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 이분들의� 곁에는� 언제나� 도우미가� 되는 
열심히� 한� 교우들의� 숨은� 노고와� 희생이� 있었다. 이민자의� 삶을� 사는� 나는� 낯선� 땅에� 와서 
살아내신�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여겨지고, 목숨을� 걸고� 그� 곁을� 지키신� 교우들도� 너무 
존경스럽다. 한편�어린�나이에�신학생이�되기�위해�조선�충청도�땅에서부터�만주�벌판을�거쳐 
마카오까지, 생활�풍습도�다른�나라를, 신발도�변변찮은�채�걸어가야�하는�여정을�상상하면, 단 
삼�주�정도의�편안한�해외�여행�때도�먹을�것�때문에�불편을�겪는�나로서는, 사춘기의�어린�소년 
김재복, 최양업, 최방제에게�고개가�절로�숙여진다.

당시� 조선은� 국경을� 넘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 김대건� 신부님은� 오로지� 조선� 교회를 
세우려는�열망으로�그�일을�여러�번�감행하였다. 김대건�신부님과�일행이�압록강�주변�중국�국경 
근처의� 장터에서, 조선에서� 온� 교우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가며� 애타게�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그를�만났을�때�눈물을�흘리며�껴안고�감격해�하는�모습을�읽을�때는, 현재의 
나를� 바라보며� 수많은� 상념에� 잠기기도� 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우리� 교우를� 귀하게� 여기며 
반가워하는가? 일련의� 사태� 이후� 서로를� 그리워하기는커녕� 경원시하며� 눈길조차� 마주치길 
꺼리는� 교우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른다. 언제쯤이면� 이런� 마음이� 반가움과� 그리움으로 
돌아설�수�있을까.

이�책�읽기를�권하고�싶다, 혹시�믿음이�타성에�젖었다고�느껴지면.
 

1구역 5반�오혜영�에스터

수선 탁덕 김대건

제대�위에�안치된�김대건�신부�유해



살아�숨쉬는�공동체공동체�소식

Cafe Carnarvon

Carnarvon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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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카페 카나본

카페 & 레스토랑
Open 7 days

Mon - Fri 6am - 2pm, 5pm - 9pm
Weekends 8am - 2pm, 5pm - 9pm

52 Carnarvon St, Silverwater

D&Y
미니 포크레인

협소한 공간에서도 작업 가능
Footing / Trench /Auger / Post hole / Hammer
평탄작업 / Grass & Stumps 제거 / Tree Planting

0413 389 357

부킹: 9am - 7pm, 7 days
02 - 9157 2121
0452-347-365
0412-553-891

웨스트라이드
바이오포톤

PDP 생육광선
돔 

사우나 $35 0433 085 653

부활�제2주일(하느님의�자비�주일 (이민의�날))

1% 커미션 부동산
RealPro Real Estate

크리스토퍼 조항민 0418 206 007 (7days)
사무실: Lidcombe / Seven Hills

시드니 전지역 판매
Shop 207, 62-80 Rowe St

Eastwood (알디 센타 내)

0419 030 826
Harry Park

한성 회계법인

시드니 대학교 상대 졸업 (회계학과)

대표 회계사 이한승

0403 737 487 / info@hansung.com.au

다해�부활�제5주일/요한13,31-33ㄱ,34-35(5월)
질문

국내/해외 전문

주제어: 서로�사랑하여라
“애들아, 내가�너희와�함께�있는�것도�잠시뿐이다.”(33절)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어떤�사랑일까요?  

“내가�너희에게�새�계명을�준다. 서로�사랑하여라.”(34절)
‘서로� 사랑하라’는� 말의� 대상은� 가까운� 가족이나�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공동체�안에서�사랑을�실천한다는�것은�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구체적으로�어떻게�실천할�수�있을까요? 

“내가�너희를�사랑한�것처럼�너희도�서로�사랑하여라”(34절)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한� 사랑’(섬김)이었습니다. 이처럼 
나도 ‘누군가를�위한�사랑’(섬김)을�해본�경험이�있습니까? 있다면 
어떤�섬김인지�나누어보세요. 

“너희가�서로�사랑하면, 모든�사람이�그것을�보고�너희가�내�제자라는 
것을�알게�될�것이다.”(35절)

섬기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의� 징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봉사자인� 사목위원, 구역반장, 단체장이� 섬기는 
사랑을�하기�위해서�가져야�될�마음의�태도는�무엇일까요?

※그�외�성경구절
위�성경구절�외에�내�마음에�다가온�성경�구절이�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서� 얻은 
깨달음�혹은�느낌은�무엇입니까?)
5월�활동토의(제시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것을�알게�될�것이다.”(35절)를�구체적으로�실천하기(예: 
사목위원들, 구역반원들, 레지오� 단원들, 단체원들� 사이에서 
지배하거나�미워하거나�원한을�삼가고, 용서하고�서로�사랑하기)
 
2019년�사목지표를�읽고�매주�자기�점검(self-checking)하기

0416 000 534
0430 176 195

호주 한인 1호 부동산, 32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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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aschal Triduum

소공동체 반모임

15일(월) 5 구역 7반 

Sundown on Holy Thursday to sundown on Easter Sunday is 
considered the most solemn part of the liturgical year.  This 
three-day period is referred to as the Paschal Triduum. 
Basically, the Paschal Triduum is one great festival recounting 
the last three days of Jesus' life on earth, the events of his 
Passion and Resurrection, when the Lamb of God laid down his 
life in atonement for our sins.

HOLY THURSDAY

The evening Mass on Holy Thursday is 
referred to as The Mass of the Lord's Supper.  
This is where the Church relives the institution 
of the Eucharist and the Holy Sacrifice of the 
Mass at the Last Supper, as well as the institu-
tion of the priesthood, which took place the 
evening before Jesus was crucified.

After the homily there is an optional washing of the feet ceremo-
ny, where the priest washes the feet of others to signify his role 
as servant, just as Jesus did with his disciples. Extra hosts are 
consecrated at this Mass to be used on Good Friday when no 
Mass will be celebrated.

GOOD FRIDAY

Good Friday is a mandatory day of fasting and 
abstinence.  This is the day of the crucifixion, 
the day Jesus died for the sins of the world.  
The parish altar looks very different on Good 
Friday, it is plain and bare.  There is no conse-
crated Host in the Tabernacle at the main altar 
of the church; it was carried away on Holy 
Thursday night to the "altar of repose" to signify 

Jesus' death.  The candle by the Tabernacle is blown out, and the 
Tabernacle doors are left open to show that it is empty.  Jesus is 
gone.  This is quite dramatic, highlighting that Good Friday is a 
solemn day of prayer and mourning. The ceremony on Good 
Friday is not a Mass, but rather a communion service using the 
consecrated hosts from Holy Thursday.  It often takes place at 
3pm, the hour that Jesus breathed his last on the cross. Venera-
tion of the Cross also takes place at this service, processing to 
kneel before a cross and either touching it or kissing it.  Often the 
priest will begin the service prostrate in front of the altar.

HOLY SATURDAY

On this day Christ is in the tomb.  There is no 
daytime Mass on Holy Saturday. It is still a day 
of fasting and sorrow, the final one before the 
Easter Vigil begins that evening. We remember, 
with Mary and the disciples, that Jesus died and 
was separated from them for the first time as he 
lay in the tomb. The faithful often continue their 
Good Friday fast through Holy Saturday.

CELEBRATING EASTER FULLY

Easter Sunday is what we've all been waiting for! The 40 days of 
prayer, fasting, and almsgiving during Lent was in preparation for 
this day, when our hearts and souls can drink in deeply the culmi-
nation of the Pascal mystery: the Resurrection.

Read more at https://www.catholiccompany.com/getfe/the-east-
er-triduum-what-is-it-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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